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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7. 14.(금) 8:00 배포 2023. 7. 14.(금) 8:00

“문화가 앞장서서 
한국-폴란드 교류 획기적 증진”

- 박보균 장관, 표트르 글린스키 폴란드 문화유산부 장관과 만나 양국 문화교류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 밝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표트르 글린스키(Piotr Glinski) 

폴란드 문화유산부 장관과 7월 13일(목) 오후(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유산부 청사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2010년 주폴란드문화원 개원 후 

13년 만에 폴란드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양국 문화 장관은 “양국 교

류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

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 장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일간지 ‘제츠포스폴리타’ 기고

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과 폴란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파트

너’이다. 무엇보다 아픈 침략의 역사에서 비롯된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민

주주의를 성취한 역사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국이 폴란드에 친

근감을 가지는 이유를 언급하며 회담을 시작했다.

❙ 문화가 앞장서서 양국간 교류 증진 약속

  박 장관은 회담에서 “폴란드 예술의 상징인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2015년 

한국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한 후 한국 내에서 쇼팽의 음악과 폴란드 문화

예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한국의 예술가들이 폴란

드를 대표하는 과학자 마리 퀴리를 조명하는 뮤지컬을 제작하여 한국과 폴란드

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라며, “현재 양국 간 경제, 방산 교류가 늘어남

에 따라 한국과 폴란드 간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지고 있다.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양국 문화교류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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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글린스키 장관은 “폴란드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폴란드

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한국의 뮤지컬 ‘마리 퀴리’ 공연 등 양국의 긴밀한 

문화교류 협력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폴

란드측의 한국 내 문화원 신설계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신설되는 한국 

내 폴란드문화원이 주폴란드 한국문화원과 함께 양국의 젊은 세대를 문화

로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글린스키 장관에게 “2030 대한민국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

회가 될 것”이라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

과 지지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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